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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 울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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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주목하여,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차별 피해경험, 울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인 여성이 주

로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249

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성차별 피해경험은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반복된 경험은 그 자체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지는 못

하지만, 증가된 울분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상에서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20대 여성의 잠재적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한 복합적 감정인 울분을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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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의 정의와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

하여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정신적

인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행동이라는 공통

점이 존재한다(신소라, 정의롬, 2015). 방송통

신위원회의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

르면 성인의 사이버폭력은 가해율과 피해율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중에서도 20대는 가해와 피해 모두 가장 높

은 비율로 발생하는 집단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남녀 모두에서 사이버폭력 피해율

은 2.7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남성의 경우 가

해율이 약 2배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의 가해

율은 2.5배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사이버공간 상에서 여성의 공격적 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악

화하고 있는 성별 갈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이다. 국가미래연구원(2019)에 따르면 2017년 7

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SNS 등 온라인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이슈 

상위 열 개 중 여섯 개가 성별 이슈였으며, 

이와 관련된 언급이 전체의 70%에 달했다. 남

성과 여성은 온라인상에서 각 성별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른 성별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드러낼 뿐 아니라 충동적으로 서로에 대한 공

격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

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성폭력 고

발 미투운동 등의 사건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에 만연한 일상적인 성차별에 대해서도 참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익

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에서 남성들의 

혐오 발언을 미러링(mirroring)하는 등 적극적으

로 대응하게 되었다(조주현, 2019).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범죄피해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대우, 지각된 차별 같

은 부정적 경험은 개인의 긴장을 유발하며, 

긴장의 결과로서 분노와 좌절 등의 부정정서

를 경험한 개인은 이러한 부정정서를 감소시

킬 뿐 아니라 복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

기 위해 가해행동을 하게 된다(Agnew, 2001).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적 속성으

로 인한 차별 피해경험은 만성적인 긴장과 스

트레스를 초래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낮추

고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Khan, Ilcisin, & Saxton, 2017). 차별 피해

경험과 일탈행동, 범죄행동의 정적 관계 역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는데(Martin et 

al., 2010; Stewart & Simons, 2006),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과 성인기에 

강도, 공격 등 폭력적 행동으로 체포될 가능

성 간의 정적 상관이 보고된 바 있다(McCord 

& Ensminger, 2003).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사이버폭

력 가해와 피해를 경험하는 집단인 20대 중에

서도 여성의 가해 경험에 주목하였으며, 일상

생활에서 20대 여성에게 긴장을 유발할 수 있

는 사건으로 성차별 피해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 여성은 32.2%가 그렇다

고 응답하여 남성(22.1%)보다 높은 전반적 차

별 피해 경험을 보고하였으며, 차별 사유에서

는 성(性)에 대한 차별이 48.9%로 가장 높았으

나 성별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여성은 71.0%, 

남성은 16.4%로 4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이 때 연령이 낮을수록 성차별 피해경험 비율

이 높아 19세 및 20대에서는 66.1%가 성차별 

피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본 연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차별 피해를 경험하고 그

에 따른 많은 긴장을 경험할 20대 여성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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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차별은 성별을 기반으로 발생하며, 단순

히 개인 간에 성차별적인 말을 듣거나 불공평

한 대우를 받는 일뿐만 아니라 제도적 및 구

조적 수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대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Klonoff & Landrine, 

1995). 성차별이라는 불공정한 대우는 그 자체

로 부정적 자극에 해당하며, 개인의 안전감을 

저하시켜 긍정적 자극 또한 감소시킬 뿐 아니

라, 개인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일반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긴장’의 정의에 부

합한다(Ajayi, 2006). 성차별 피해경험으로 인한 

긴장은 우울이나 불안, 분노와 같은 다양한 부

정정서를 불러일으킨다(Nadal & Haynes, 2012; 

Sue, 2010). 이처럼 개인이 강한 부정정서를 경

험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나 단서를 간과하기 쉽다(Sue, 2010). 따라

서 긴장을 유발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감소하며, 복수나 보복에 대한 동기와 

함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잠재적 부정적 결

과를 과소평가하게 됨에 따라 일탈이나 비행

행동에 가담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Ganem, 

2010). 실제로 Patchin과 Hinduja(2011)의 연구에

서는 일상적 긴장과 그로 인해 촉발된 좌절감

이 사이버불링의 주요 동기이자 원인으로 나

타났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의 유

발요인 중 일상적인 부정적 사건으로 인한 긴

장과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

다(홍영수, 김동기, 2011). 일상적 긴장과 좌절

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성차별 피해경험은 

20대 여성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 피해경험은 개인의 소수자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한 경험이며, 개인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박탈감이나 무력감 또한 일으킬 수 있다. 특

히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은 연령과 성

별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인해 더욱 대응하

기 어렵다. 성인진입기 또는 사회초년생 시기

에 이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은 연장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위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에서, 20대 여성은 자신의 부당한 경험에 

직접 맞서거나 그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드러

내기 어렵다. 게다가 성차별에 대응하여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자 할 때, 여성은 타인을 배

려하고 돌보며 순종해야 한다는 성역할 기대

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특히 어려울 수 있

다(심미혜, Endo, 2013). 실제로 성차별에 대응

한 여성은 인종차별에 대응한 흑인에 비하여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손은주, 김성진, 

최인철, 2017). 이에 많은 여성이 성차별 피해

를 경험한 뒤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나 불이익

을 염려하여 대응하지 않기를 선택하며(국가

인권위원회, 2020),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자기

침묵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Hurst & Beesley, 

2013). 이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특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타인에 의해 반복적

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억울함, 분노 또는 

적대감을 보이며(Landry & Mercurio, 2009), 선

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일상적 성차별 피해

경험은 자기침묵과 분노억제를 통해 전위된 

공격성으로도 이어진 바 있다(손지빈, 201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차별 피해경험으로 

인한 부정정서로는 단순히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단일한 감정을 살펴보는 것 보다는 불공

정한 경험과 관련된 복합정서인 울분을 측정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 울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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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불공정한 사건에 대한 분노, 모욕감과 

복수심, 무력감과 절망감, 우울을 느끼는 복합

적 정서 상태를 가리킨다(Linden, 2003). 울분

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건을 경험한 뒤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감정으로(김석호, 

2019), Linden(2003)이 제안한 외상후울분장애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PTED)의 

주된 증상이기도 하다. 외상후울분장애는 아

직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 정

식으로 등록된 장애는 아니지만, 개인이 통제

하기 힘든 불공정한 사회구조적 문제의 결과

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이승훈 외, 2017). 울분

이 극심해지는 경우 외상 후 울분장애로 발전

할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울분은 충동성과 

공격성을 동반할 수 있다(Conner & Weisman, 

2011). 국내 연구 결과, 울분 점수는 세대를 

불문하고 여성에서 더 높았으며, 울분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4점 만점에 2.79점을 기록

한 청년 여성(만 19~34세)이었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9). 

즉,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 피해경험

은 사회구조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유로 적절히 

대응하기가 특히 어렵기에 이러한 부당함으로 

인한 울분을 증가시키고, 보복이나 이러한 부

정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로서의 일탈 행

위로 이어질 수 있다(Agnew, 2001). 그런데 앞

서 서술한 것과 같이,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

나 실질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차별에 직접 대

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차별 피

해경험으로 인한 부정정서와 공격성은 그 상

황에서 바로 표출되지 않고 억제되기 쉽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성차별에 대한 맞대응이 

어려워 억제되어 오던 여성의 공격성은 익명

성으로 인한 탈억제가 쉽게 일어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을 향해 사이

버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Bushman & 

Huesmann, 2010; Suler, 2004).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이라는 독특한 환경에

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Suler(2004)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에서의 행동

은 실제의 자기 삶 및 자신의 정체성과는 무

관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의사소통의 비동시성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을 받지 못하며,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지위와 권위의 

영향력이 최소화되어 누구라도 가해 행동을 

하기가 쉬워진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

은 오프라인 공간에 비해 가해행위에 대한 보

복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된다(김경

은, 최은희, 2012). 따라서, 온라인 환경은 개

인에게 탈억제를 일으켜 오프라인에서라면 하

기 힘들었을 무례하거나 잔인한 행동을 더 쉽

게 할 수 있게 만든다(Suler, 2004). 즉, 성차별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일상경험으로부터 촉발

된 긴장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더 심각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박예슬, 

2015; 이성식, 2011; 이정환, 이성식, 2014; 

Kowalski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ushman과 Huesmann 

(2010)의 선행연구와 같이 성차별 피해경험으

로 인해 발생한 20대 여성의 긴장이 탈억제가 

일어나기 쉬운 온라인 공간상에서 잘 알지 못

하는 타인을 향해 더 쉽게 표출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며, 20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

험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복합정서

인 울분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0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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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1

년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성인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와 소셜 네트

워크 서비스에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 전 연구 참가 동의

를 구하였는데, 연구의 잠재적 이득과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응답과정에서 설문내용과 

관련하여 불편감이 느껴질 경우 언제든지 중

도에 설문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

이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설문 참여에 대

한 사례가 지급되었다. 수집된 298명의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 및 표준화 점수(Z-score) 변

환 시 절댓값 3이 넘거나 마할라노비스 거리

(mahalanobis distance) 값이 .001 미만인 응답을 

제외하고(Tabachnick & Fidell, 2007), 총 249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령범위는 만 20~29세였으며(M=23.08세, 

SD=2.37), 참여자의 직업은 학생 171명(68.7%)

이 가장 많았고, 직장인 36명(14.5%), 무직 22

명(8.8%) 등을 포함하였다. 최종학력은 고등학

교 졸업 143명(57.4%)과 대학교 졸업 87명

(34.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이들이 

보고한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하부터 상까지 

5개의 범주 중에서 중 125명(50.2%), 중상 63

명(35.3%), 중하 42명(16.9%)으로 중간 수준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측정도구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정소미(2011)가 사이버폭력 측정을 위해 개

발한 문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

흥원(2011)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문항을 활용, 

박정숙(2016)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사이버폭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

(예: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

하게 한 적이 있다.) 중 주관식인 15번(가해행

동의 이유)을 제외하고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케 하

며, 높은 점수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많음

을 의미한다. 15번 문항은 분석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측정오차를 줄여 

안정적인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각 변인들을 

문항묶음화 하였다.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척

도는 단일 요인으로, Little, Rhemtulla, Gibson, 

그리고 Schoemann(2013)의 요인 알고리즘 방식

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간명성과 추정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세 개를 최소한의 문항

묶음으로 본다는 김수영(2016)의 의견을 고려

하여 세 개로 문항묶음하였다.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박정숙(2016)의 대학생 연구에

서 .94, 본 연구에서는 .78이었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과 사이

버폭력 피해경험 사이의 높은 상관을 고려하

여(Kowalski et al., 2014),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대해 가지는 설명

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성차별 피해경험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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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앞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 박정숙(2016)의 사이버폭

력 척도를 변형하여 사용하되 피해경험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12, 13, 14번 문항은 제외하

였다. 총 11개의 문항(예: 어떤 사람이 인터넷

에서 나를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에 대해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평정케 하며, 높은 

점수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많음을 의미한

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본 연구에서 

.84이었다. 

성차별 피해경험 

Klonoff와 Landrine(1995)이 여성의 성차별 피

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 및 타당화하고, 

김은하, 김수용, 김도연, 박한솔, 김지수(2017)

가 한국어로 번안한 성차별 사건 척도(Schedule 

of Sexist Events; SSE)를 사용하였다. 네 개의 하

위척도, 즉, 성차별적 비하를 당한 경험과 그 

결과 8문항(예: 여자라는 이유로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언어적·신체적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가깝지 않은 관계에서의 성차별 피해

경험 6문항(예: 여자라는 이유로 교사나 교수

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가까

운 관계에서의 성차별 피해경험 3문항(예: 여

자라는 이유로 남자친구, 남편 또는 다른 중

요한 남자들[예: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

를 받은 적이 있다.), 일터에서의 성차별 피해

경험 3문항(예: 여자라는 이유로 고용주, 상

사, 또는 슈퍼바이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

은 적이 있다.)으로 구성된다(총 20문항). 6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

다 ~ 6: 거의 늘 그런 일이 일어났다)로 높은 

총점은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을 더 빈번히 경

험했음을 의미한다. 문항묶음을 위해 원 척도

의 하위척도에 따라 내용 알고리즘을 실시하

여 성차별적 비하를 당한 경험과 그 결과, 가

깝지 않은 관계에서의 성차별 피해경험, 가까

운 관계에서의 성차별 피해경험, 일터에서의 

성차별 피해경험으로 총 네 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였다.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김은

하(2018)의 성인 여성 연구에서 .96, 본 연구에

서는 .93이었다. 

울분 

Linden 등(2009)의 외상후울분장애 척도(The 

Post-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Rating 

Scale; PTED Scale)를 Shin 등(2012)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절단

점을 기준으로 외상후울분장애의 가능성을 보

여주는 것으로, 참여자들이 보이는 울분 증상

의 심각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었다. 전체 

평균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만성적인 울

분을 보이는 상태로 임상적으로 주의가 필요

하며, 중등도 이상의 울분을 보이는 심한 장

애 상태를 선별하기 위한 절단점은 2.5점으로 

제안된 바 있다(Linden, Baumann, Lieberei, & 

Rotter, 2009).

본 척도는 두 개 하위요인, 즉, 응답자의 심

리적 상태와 사회적 기능수준을 측정하는 14

문항(예: 내 정신건강에 눈에 띄게 심하고 지

속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과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복

수에 대한 사고를 측정하는 5문항(예: 감정에 

상처를 주고 상당한 정도의 울분을 느끼게 하

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으로 구성된다. 5

점 Likert 척도(0: 전혀 아니다 ~ 4: 아주 많이 

그렇다)로, 높은 점수는 높은 수준의 울분을 

의미한다. 

한국판 척도를 표준화한 연구자 또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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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신철민, 2012), 

이에 최근 연구에서 단일 요인 척도로 주로 

취급된 점(이승훈 외, 2017)을 고려하여 요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문항묶음을 실시하였고, 

세 개의 측정변인을 도출하였다. 신철민(2012)

의 성인 연구에서 한국판 PTED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 본 연구에서는 .94

였다. 

자료분석

SPSS 25.0을 통해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Cronbach’s α값을 

산출하였다. 이어서 M-plus 7.0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고,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이 가정

된다는 Finch, West와 MacKinnon(1997)의 가정

을 만족했다.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

하였다.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51, <.01), 성차별 피해경험(= 

.21, <.01), 울분(=.28, <.01)과 정적 상관

을 보였다. 성차별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 피

해경험(=.32, <.01), 울분(=.42, <.01)과 

정적 상관, 울분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32, <.01)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측정

변인 간 상관 역시 모두 동일한 패턴을 나타

냈는데,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측정변인들이 

성차별 피해경험 요인 1(성차별적 비하와 그 

결과, =.13,~.19 <.05)과 2(가깝지않은 관계

에서의 성차별, =.15~.27, <.05)와만 상관

이 유의했던 것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측정모형의 검증

측정변인들의 왜도는 -.38~1.69, 첨도는 

-.32~2.72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

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성이 가정된다는 

Finch 등(1997)의 가정을 만족시켰다. 다음으로

가능한 

점수범위

실제

점수범위

평균점수

M(SD)
왜도 첨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1-5 1-2.5 1.40(.39) 1.01 .26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1-5 1-3.45 1.72(.67) .89 -.11

성차별 피해경험 1-6 1.05-4.8 2.59(.84) .45 -.38

울분 0-4 0-3.84 2.17(.82) -.31 -.26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249)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 322 -



어진아․이승연 / 20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 울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 323 -

Anderson과 Gerving(1988)의 2단계 모 형화에 

따라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32)= 

71.604 (<.001)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으나 다른 근사적합도 지

수들에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여(CFI=.973, 

SRMR=.034, RMSEA=.071[90% CI: .049-.092]) 

측정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5 이상이면 수렴

타당도에 문제가 없다는 Nunnally와 Bernstein 

(1994)의 기준, 변인 간 상관계수가 .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Kline(2011)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

도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검증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연구모형을 검

정한 결과, (60)= 137.593 (p<.0001)으로 모

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했으

나, 다른 근사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CFI=.960, SRMR=.060, RMSEA=.072[90% CI: 

.056-.088])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구

조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의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도 검정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했

을 때,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행

동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

으로, 성차별 피해경험에서 울분으로 이어지

는 경로는 유의하여(=.435, <.001), 성차별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울분을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울분에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 또한 유의하였으

며(=.140, <.05), 이는 높은 수준의 울분을 

가지는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이 더 빈번

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모형

이 울분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각각 19.6%, 33.9% 였다. 

 *p<.05 **p<.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이며,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표시되었음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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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검증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스트래핑(Bootstrap)을 

실시하였다. 원자료(N=249)에서 무선 표집으

로  생성된 10,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

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검증 결과, 울분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간

접효과: B=.060, p<.01, 95% bootstrapping CI: 

0.001-0.046).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20대 여성의 사이버폭력 가

해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기제

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

서의 만성적 긴장이 다양한 부정정서를 초래

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탈행동이 빈번해 

질 수 있으며(Agnew, 2001), 여러 가지 이유로 

지속적으로 억제된 분노가 촉발 자극을 통해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는 연구결과(Millet et al., 2003)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피해

경험으로 인한 여성들의 울분이 익명성으로 

인해 탈억제가 일어나기 쉬운 온라인상에서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을 향해 더 쉽게 공격적

으로 표출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사이버폭력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알려진 사이버폭력 피해경험(Kowalski et 

al., 2014)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이 진행되었

으며, 구조모형 분석 결과, 울분의 완전매개효

과가 나타났다. 즉,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방식으로 불공정

한 대우를 받는 경험은 그 자체로는 사이버폭

력 가해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증가된 

울분을 통해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쳤다. 

성차별 피해경험은 불공정한 대우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욕구를 충

족하기 어렵게 만들며 좌절감을 초래한다. 스

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개인적 특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회적 불이익에 대한 지각된 위협이나 여성에

게 기대되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제대로 반응

하지 못하고 참아야만 하는 현실로 인해 분노

와 억울함, 좌절감과 무력감 등 복합적 정서

인 울분이 쌓이면서 결국 사이버 공간상에서 

직접 대면 상황에서라면 하지 않았을 공격적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사이버폭력 가해와 오프라인에서

의 폭력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므로

(Kowalski et al., 2014) 이들이 실제 대면상황에

서도 타인을 향한 공격 행동을 더 쉽게 할 가

능성은 존재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여러 제약

으로 성차별에 대한 맞대응이 쉽지 않은 여성

들이 온라인 공간의 여러 독특한 특성으로 인

해 공격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사이버공

간 상에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적인 부당함에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하고 참아야만 했던 여성들이 지속

적으로 울분을 쌓게 될 경우, 자신의 익명성

이 보장되고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힘이 비가시화되는 사이버공간 상에서 더 쉽

게 공격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의 울분 점수는 평균 

2.17점으로, 울분 척도의 절단점인 1.6점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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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임상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만성적인 울분 

상태로(Linden, Baumann, Lieberei, & Rotter, 

2009) 성차별 피해경험을 보고하는 20대 여성

이라면 반드시 울분의 정도와 이에 대한 이들

의 대처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 20대 여성

의 잠재적 사이버폭력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

서는 성차별 로 인한 울분을 줄이는 것에 일

차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 피해경험은 개인의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낳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으로 

울분을 일으키며, 사건 직후 개인은 부정적 

경험에 대한 침습적 반추를 경험한다(고한석, 

한창수, 채정호, 2014). 그런데 침습적 반추와 

달리 의도적 반추는 부정적인 사건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려는 목적성이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여 수정된 삶의 이야기

(narrative)를 가지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Triplett, Tedeschi, Cann, Calhoun, & Reeve, 

2012). 마찬가지로 20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

험에 따른 울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지

적 환경에서 의도적 반추를 통해 오랜 기간의 

반복된 부당한 경험과 그로 인한 울분에 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달시킬 수 있게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적 접근 외에도 우리 사회에 만

연한 일상적인 성차별과 이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차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적, 제도적 문제들을 점검하여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적절한 대처를 가능케 하는 지원체

계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의 사이버폭력 가

해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성차별 피해경험에 주

목했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부당한 피해

를 경험한 개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폭력의 악순환을 보여주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선행하는 변인으로 부정정서를 유발하는 사회

구조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으로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 세대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

인 성차별 피해경험에 주목했다는 의의를 지

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다

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20대 여성들의 성차별 피해경험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

으나, 이들이 경험한 성차별 피해경험은 6점 

척도 중 평균 2.59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

들이 경험하는 울분이 임상적 주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추

후 연구에서는 성차별 피해경험이 두드러지는 

여성들의 자료를 포함하여 변인 간 관계를 반

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20대가 아

닌 다른 연령의 여성 집단에서도 변인 간의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하

여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보고가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

여 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수

준은 평균 1.4점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수준이 훨씬 높

은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될 필요

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조사하

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추후 연구는 

이를 반영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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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

대 여성의 성차별 피해경험이 어떻게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

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제도적, 구조적 수준

에서의 성차별 측면에서 여성만큼 피해를 경

험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2017) 추후연구에서는 남성

이 지각하는 성차별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이버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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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embitterment, 

and cyber violence of women in their 20s

Uh, Jin-a                    Lee, Seung-yeon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mbitterment in the relations 

between victim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cyber violence of women in their 20s. For this 

purpos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online websit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commonly used by 

female adults. The self-report data of 249 participants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 that victim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cyber violence;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of 

embitterment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cyber 

violence. In other words, although  womens’ experience of receiving unfair treatment due to their gender 

status did not predict the perpetration of cyber violence by itself, it contributed to the perpetration of 

cyber violence through increased embitterment.

Key words : Women in Their 20s, Gender Discrimination, Cyber Violence, Embitterment


